
<2022년 4월 13일 수요말씀>

너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여라

[시대 성경]

너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여라.

만나야 네가 할 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만일 만날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네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네 말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여,

네 소원을 간절하게 말하여 이루도록 하여라.

[이사야 55장 6-9절]

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 금주 주일말씀에는

“너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자기 할 말>을 못 하고,

<하나님>도 ‘자기 말’을 들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꼭 만나서

‘자기 할 말’을 하라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자기 할 말>을 간절하게, 속 시원하게 간구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 주시게 할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절대적인 일’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 <하나님을 만날 필요성을 깨닫는 자>가 만나게 됩니다.

• <설교하는 자>도, <설교를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정과 뜻’을

속 시원하게 이루게 해 드립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지켜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각종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것들’이 이뤄집니다.

•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귀>를 잘 알아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과 <감동 주신 것>을

‘제대로 알아들으라는 말씀’입니다.

• <하나님의 말씀>은 ‘때’에 맞춰서,

‘그때에 해당되게 선포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꼭 <말씀을 제때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뜻’을 이뤄 드려야 됩니다.

• “너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해라.”

- 이 말씀은 <시대 사명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 성령님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은

<자기가 해야 될 기도>를 ‘끝까지’ 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를 하다 말지 말고, ‘할 만큼 충분히 하라는 말’이다.

<자기가 할 기도>를 다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아니다.



<자기가 할 기도>를 끝까지 해야, ‘하나님을 만날 때’다.

‣ 또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희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니,

꼭 <하나님>을 만나서 의논함으로

<하나님>이 ‘네 소원’을 이뤄 주시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다.

‣ 이 두 가지 말씀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핵심 말씀>입니다.

• 사람끼리도 <상대>가 ‘할 말’을 다 해야 대답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할 말’을 다 해야 나타나십니다.

• <자기가 해야 될 기도를 끝까지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 책임 분담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 저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자기가 할 기도>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끝까지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하여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기회’입니다.

•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섭리사의 일들>을 두고 간절하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알았다.”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고한 문제>가 해결되고 끝납니다.

•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정녕코 돕고 행하심>을 절대 믿고,

끝까지 진실로 행해야 됩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은 우리에게 ‘천 마디 말씀’이 됩니다.

•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본 뜻>을 알아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귀한 한마디 말씀>을 풀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고 알게 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섭리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 지난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긴긴 역사를 펴 왔습니다.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나타나시고,

1600년 후에 <노아>를 만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는

<아브라함>이 아침저녁으로 제단을 쌓으니 나타나셨습니다.



‣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씩 금식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어 전하게 하셨습니다.

‣ <왕비 에스더>도 이스라엘 민족이 억울하게 죽게 되었을 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니, 결국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오히려 ‘하만’이 심판받고, ‘이스라엘 민족’은 살게 됐습니다.

‣ <다니엘>도, <엘리야 선지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여 ‘사탄’을 물리치시고,

‘구원의 사명’을 하셨습니다.

• <하나님을 만나기>가 이같이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이같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들>을 지극하게 사랑하시어 말씀하기를

“내가 만나 줄 테니,

그때 <너의 소원과 섭리사의 소원>을 고해라.

만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 주겠다.” 하셨습니다.

•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꼭 만나라.

<하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 스스로 생각하고 행하지 말고,

만나서 <나 여호와의 생각>을 들어 보고 행해라.

항상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니라.”

이 말씀도 지금 우리에게 전해 주셨으니,

잊지 말고 행해야 됩니다.

• <자기가 원하는 문제>가 작으나 크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그 진실한 기도>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몸>도, <마음>도 집중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태도>와 <마음>과 <신혼골수>를 살펴보십니다.

• <똑같은 자기라는 사람>이 기도해도,

어느 때는 응답을 받고, 어느 때는 응답을 못 받는 것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자기>가 보통으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도 보통으로 듣기만 하시고,

<자기>가 간절하게 심정을 태우며 진실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도 ‘응답’해 주십니다.

• 어떤 사람이 금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달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왜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해야 하나요?” 하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큰 구렁이가 자기 몸을 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큰 구렁이>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꼼짝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제야 풀려났다고 했습니다.

이때 깨달아지기를

‘이와 같이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서 간구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 해야 되는구나.’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저마다 <자기 자신과 섭리사의 소원>을 두고

<나 여호와를 만날 때>까지 심정을 태우며 진실로 기도할 때다.

간절하게 기도한 만큼 <그 진실한 기도>를 듣고 만나 주어,

<원하는 것>을 직접 고할 수 있게 해 주고,

나도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 <기도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고,

<평소>에도 ‘하나님과 성령님’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 지금 이때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자>는

성령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물어 보기 바랍니다.

• <성령님>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 깨닫고,

- ‘거기에 대한 기도’를 진정으로 하게 됩니다.

• <자기가 할 기도>를 다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납니다.

- <하나님이 오신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 <기도 소리>가 달라지기도 하고,

- “걱정 말아라.” 혹은 “내가 함께해 주겠다.”는 말씀이

<마음의 감동>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 <하나님이 오신 것>이 느껴지면,

이때 <하나님과 성령님>을 더 간절히 부르면서

<할 말>을 확실하고 자세하게 고해야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을 깨닫고,

금주에도, 다음 주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